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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질식사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전보건3부장 김병길 -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안전보건공단의 슬로건이 

있다. 사업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문구

다. 우리 주변의 위험에는 눈에 보이는 위험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

는 위험이 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은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

는 위험은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 더 위험하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위험을 사전에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날 뻔 했거나 났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위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위

험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크고 작은 사고로부터 예방이 가능하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중의 하나가 밀폐공간에서의 산소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유해가스 배출에 의한 질식사고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질식 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일반사고에 비해 40배가량 높은 치명적 사고로,  매년 20여명의 사망

자가 발생한다.

이맘때면 언론을 통하여 여름철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 보도를 많이 접하게 

된다. 질식을 일으키는 유해가스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으며 한두 번의 호

흡으로도 순식간에 쓰러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한다. 앞서‘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는 말처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의 특징을 알고 위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

다.

질식을 일으키는 유해가스는 질소, 아르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또한 분뇨, 오수, 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을 휘

저을 경우 황화수소, 암모니아, 탄산가스가 급격히 발생하여 중독됨으로서 

작업 중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현장의 작업자들은 가스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장점검을 하다보면 사업장 관계자들이 밀폐공간의 개념을 이해할 

때 사방(四方)이 막혀 샐 틈이 없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로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해 보면 사방이 막혀진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

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밀폐공간”의 의미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

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한다. 

사방이 막혀있지 않더라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질식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작업과정 중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조성되거나 유해가

스가 발생될 수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질식사고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한 번의 사고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

한다는 것이다. 즉, 작업 중 옆에 있는 동료가 쓰러지면 안전조치 없이 무작

정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2차, 3차로 한꺼번에 여러 명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소에 질식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동료를 구하기 위

해 밀폐공간에 들어 갈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히 환기를 하고 공기호흡기 또

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구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보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사망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매년 약 20여명이 반복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 질식사고! 앞




